
 
노동자 희생 강요...‘꿈도 꾸지 마라’

  4월 초 사장의 조회사 직후 단행된 혁신추진부의 재편은 사내 무성한 소문과 불안
을 확산시키고 있는 진원(震源)이다.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시할 
정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임금 삭감이니 무급 강제 휴직이니 100% 연차 촉진 
같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단어들이 소문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는 소문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미 KBS구성원들은 
지난해 전략기획국의 태스크 포스 팀이 내놓은 ‘2019 비상경영계획’, 이른바 토탈 리
뷰(Total Review) 안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모든 것을 줄이고 없
애는 데만 치중했지 이를 통해 어떤 체질로 개선할지 어떤 경쟁력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전략은 부재했던 다이어트 계획이었다. 이는 결국 사내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 

  이번 혁신추진부의 확대재편의 목적은 몸집 줄이기임은 자명해 보인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혁신추진부의 혁신정책이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
만을 강요하는 제2의 토탈 리뷰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인건비 구조를 건드려 
적자 폭을 감소시키는 비용절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경영진 내에서도 강제 무
급휴직이나 연차촉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급진세력이 있다고 한다. 본부노조는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기생해 자신의 성과를 얻으려는 세력
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
게 함”이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경영진의 불안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아니다.

  나라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울 때 상황을 바로 알고 전 직원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
한일이다. 혁신의 기본은 KBS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혁신의 주체도 특정 세력이어서는 곤란하다. 본부별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하고, 조직
을 재구성해 체질을 개선해야한다. 굶어서 체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건강한 혁신 이어야한다. 위기를 기회로 가져갈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지 본부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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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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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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